
화재구간을 운행한 고속열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

< 보도 내용 (KBS, 3.17) >

◈ “한국타이어 화재 당시 열차 18대 불길 뚫고 운행”

코레일은 한국타이어 화재구간을 우회하여 운행한다고 밝혔으나, 우회운행을

결정하기 전(화재발생 후 1시간 10분 뒤)까지 18대의 고속철도가 운행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구간을 운행한 고속

열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철도안전관리체계와 비상대응 매뉴얼에 

따른 적절한 운행이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.

 ㅇ 민간전문가, 교통안전공단, 철도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

운영하여 고속열차 운행의 적절성 및 철도안전법 위반여부 등을 점검하고 

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할 예정입니다.

□ 아울러,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, 승객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

에서는 열차운행을 자제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 도출도 병행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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